
수능 비문학, 정답은 없다.

 안녕하세요, 한때 칼럼 쓰던, 그리고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고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2학년도 수능 이후 
비문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제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해보고자 합
니다. 물론 제 말도 틀릴 수 있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세요.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98점을 받았던 수험생입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다
가 건강 문제로 수능을 접게 된 이후, 머리로 어떻게 하면 수능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사고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내용과 2022학년도 수능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능 비문학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늘 비문학에서 막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능 
국어는 문학, 언어와 매체, 비문학, 화법과 작문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진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에
게 요구합니다. 문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있고, 그렇기에 ‘무엇을 독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준이 평가
원 시험 및 수능에서 유효하게 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비문학은 다릅니다. 아무리 강사들이 귀납적인 행동영역을 제시해준다고 해도, 평가원이 들고 온 추론을 
요구하는 선지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설령 그게 유효하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독법의 ‘체화’에 성공한 이
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비문학만이 갖는 다른 영역들과의 특징이 나오는데, 강사들이 제시해주는 행동영역만
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그게 유효하다는 것과 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는 행동영역만으로는 모자란 비문학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바로 ‘이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영
역은 굉장히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소화해내는 정도도 속도도 전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매우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속도와 정도는 전부 다르다.’

 이는 강사들의 행동영역만으로 수능 비문학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됨과 동시에 왜 우리가 강
사들의 휘황찬란한 독법을 체화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능 비문학이라는 영역은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
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알고 있는 단어도, 읽을 때 취하고 있는 태도도 다른데 어떻게 일관된 행동영역을 주
입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고, 또 어떻게 그 독법들을 완전히 체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술한 내용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수능 국어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국어 독해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
는 강사가 알려주는 해설에 만족하고 그들의 풀이를 체화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사고과정과 행동영역을 백과사
전처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현장에서 이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사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용하는 걸 넘어서서, 강사의 해설이 사후적인 게 아닌지 따져보기도 하고, 나만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읽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나만의 이해의 기준을 확립해 일관되게 읽는 행동영역을 ‘스스로’ 보충해나가는 것.



그것이 수능 국어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에, 따끈따끈한 2022학년도 수능 사회 지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
다. (지문까지 첨부하기에는 칼럼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지문은 각자 준비해서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2022학년도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과 ⑤번이 문제가 되었는데, 선지에서 말하는 ‘환율-경상 수지’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배경지식으로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직접 출제된 경우이니 배경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푸시면 깔끔히 해결됩니다.

둘째는 지문에서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환율과 평가 절상/절하의 관계를 파악한 뒤, 
대미 무역 흑자 상태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 과정은 길지만, 평소 ‘경제 지문은 비례 관계에 주목하라.’라는 행동영역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라
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환율 그 자체의 정의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경제적 용어의 ‘환율이 오
르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서는 설명해주지 않은 무역 예시를 직접 만들어 이해하는 
방법으로, 경제 과목을 선택했거나 경제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행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배경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할 법한 풀이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주요
국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역에서 평가 절상은 그리 긍정적인 게 아니고 흑자인 입장
에서는 꺼리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를 수출입 관계와 연계하여 사고해 경상 수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년 수능 사회 지문에 딸린 13번을 풀기 위한 ‘환율-경상 수지’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사고하는 과정
도 단순히 하나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많은 방법들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풀이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의 힘만으로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상술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풀이를 동시에 떠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
는 방법은 헷갈리거나 난해한 지문들에 한해서라도 다양한 강사와 교재의 해설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서 자신에게 맞는 태도를 확립하고, 확립한 태도를 사설 지문에 적용하며 생각의 틀을 첨예하게 교정할 수 있습
니다.

 지금까지 쑥과마늘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활동했던 한 유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대입도 끝났으니 더 이상 오르
비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이 글을 끝으로 오르비랑은 작별이네요. 수험생활 동안 가장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 쓴 글이니, 비교적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